
도요보 등 3개사 - 새로운 VP 가공 “나노프루프” 셔츠 개발 

도요보는 도미야 어패럴, 스미토모(住友) 상사와 함께, 종전의 VP 가공

(vapor phase finishing, 氣相加工)보다도 형태 안정성을 한 단계 향상시킨 면 

100%의 형상 기억 셔츠 “나노프루프(nano-proof)”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VP 가공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40% 수용액은 formalin)를 주성분으

로 한 각종 약제의 기체들로, 봉제품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가공할 수가 있다. 

이 가공법을 개발한 도요보는 1994년 개발된 VP 가공 봉제품을 판매하기 시

작하여 10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셔츠로서 4,500만매, 작업복ㆍ치노 팬츠 

등으로 1,500만매, 손수건 등으로 100만매를 판매해 왔다. 이번에 개발된 나

노프루프는 VP 가공법의 소프트웨어를 10년만에 한 단계 올린 버전업

(version-up)으로 개발하였다. 

새로운 VP 가공은 도요보가 독자적으로 나노테크놀러지(nano-technology)에 

의한 기상 제어 기술(氣相制御技術)로 섬유의 미세한 구석구석까지 가공 약

제를 침투시켜, 균일한 가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동안의 VP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 가스(gas) 중의 수증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번

의 버전 업에서는 수증기를 제어함으로써 가교 입자(架橋粒子)를 물 분자와 

거의 같은 크기인 약 0.3nm로 극세화되었다. 

이제까지의 수지 가공품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들어있는 수지가 물을 밖

으로 내보내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VP 가공에서는 섬유 구

조의 내부까지 균일하게 가교 결합하고 있어, 섬유가 팽창하지 않으며, 섬유 

구조 속의 물을 뽑을 때(脫水時)에도 물이 자연스럽게 잘 빠지고, 수분도 이



동이 쉽다. 이에 따라 가공 포의 태도 소프트하고, 형태 안정성도 종전에는 

3.2급이던 것이 3.5급으로 향상되었고, 속건성(速乾性)도 34분 걸리던 것이 30

분으로 단축되었다. 소재로서도 품질이 균일하게 개량되었다. 

도요보는 도야마(富山) 공장과 도요보 텍스타일 말레이시아에서는 새로운 

나노 기술의 제어 기술로 소재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야마 어패럴과 

스미토모 상사가 2002년에 베트남에 독자적으로 설립한 합판(合辦) 봉제 공

장 “도미야 서밋 가먼트 엑스포트(TOSGAMEX)”는 셔츠를 월 12만매 생산할 

수 있으며, 도미야 어패럴의 히도요시(人吉) 공장과 마에사와(前澤) 공장에서

도 셔츠를 생산하고 있다. 판매는 일본 내뿐만 아니라 스미토모 상사의 “스

미텍스 홍콩”을 통하여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도 하게 된다. 

도미야 어패럴에서는 “이 신상품으로 그 동안 판매가 침체되었던 상태를 

타파하고 싶다. 이미 VP 가공 셔츠는 150만매를 판매하였으며, 초년도이기는 

하지만 셔츠 200만매 판매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면 

100% 제품이 붐을 이루고 있어 구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판매하겠다”고  

포부를 말하고 있다. 

스미토모 상사의 물류(物流), 생산, 수출을 맡고 있는 어패럴 제품 부장은 

“이미 이탈리아, 미국의 몇몇 회사와 거래를 상담하고 있다. 2005년 춘하절에

는 50만매 규모를 수출토록 할 계획이다. 판매 가격은 종전의 VP 셔츠 가격 

수준으로 백화점에서는 6,900~8,900엔, 전문점에서는 3,900~5,900엔, 양판점에

서는 3,900~4,900엔으로 판매하고 있다. ♣ 

 


